
박상우 장관,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신임사장에 임명장 수여

- 변화된 여건에 걸맞은 수변도시 조성과 새로운 비전 제시 당부 -

□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18일(월)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나경균 

새만금개발공사 신임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아래 사항을 특별 

지시하였다.

□ 박 장관은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신임사장에게 “새만금은 현 정부 출범

(’22.5월) 이후 10.1조원에 달하는 전례 없는 투자유치 성과를 이루며 새로운 

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”임을 강조하면서, “막중한 사명감

으로 새만금개발공사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

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 ㅇ 첫째, “새만금청이 대규모 투자유치와 같은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새만금 

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있는 만큼, 공사 또한 기관의 목표와 역할을 

재정립하고,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줄 것”을 주문하였다.

 ㅇ 둘째, 공사의 첫 번째 개발사업이자, 새만금의 첫 번째 도시인 “수변도시 

조성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”을 지시하였다.

  - 특히, 수변도시의 배후도시 기능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

통합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“기업지원에 특화된 도시, 사람이 모이는 미래

도시가 되도록 사장께서 직접 챙겨줄 것”을 강조하였다.

 ㅇ 셋째, 새만금개발은 주부무처-개발청-지자체-공사 간 유기적인 협력이 

있어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“사업수행 시 관계기관과 

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할 것”을 주문하였다.

□ 마지막으로, “그간 사장직이 장기간 공석으로 유지되었는데, 취임 후 조직 

안정에 힘쓰고, 인사‧채용‧복무관리 및 직원의 투기방지 등에 각별히 유의해 

달라”고 당부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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